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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단신뉴스 일본의 상반기 쌀 수출량 전년보다 50% 증가 2014.8.13도쿄aT센터
  일본의 금년 1~6월 쌀 수출량(원조미 제외)은 1,88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
약 50% 증가하여 과거 최대 수준을 기록함. 일본 국내의 연간 소비량 800만톤과 
비교하면 양은 많지 않으나, 해외 일식 붐과 더불어, 엔저와 국내가격 하락으로 
인해 쌀의 내외가격 차가 축소됨에 따라 쌀 도매회사나 생산자가 수출을 확대하
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.

<일본의 쌀 수출량 추이>

 

◇ 일식 붐에 편승한 수출 증가
 - 일본의 최대 쌀 도매회사인 신메이홀딩은 ‘14년산(미곡년도 ’13.11-‘14.10 

기준, 이하 동일) 쌀 수출량을 전년의 2배인 2천톤으로 확대함. 동 사가 최대
지분을 보유한 초밥 레스토랑이 싱가포르에 신규 오픈한 점포에서 니가타현산 
쌀(코시히카리)을 채택하였고 홍콩 등에 진출한 일본계 외식업소 대상 공급을 
확대하였음.

 - 기타 쌀 도매회사는 아시아 이외에도 최근 일식 붐이 일고 있는 미국을 
중심으로 코시히카리나 아키타코마치 등의 브랜드 쌀을 슈퍼나 외식점포에 
판매하여 ‘14년산 수출이 전년대비 80% 증가한 900톤을 기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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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일본 국내 소비의 감소와 가격 하락
 - 쌀 수출량 증가는 일본 국내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수출을 통해 활로를 

찾으려는 생산자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임.
 - 니가타 소재 한 농업생산법인은 작년까지는 전혀 수출을 하지 않았으나 금년 

들어 약 130톤을 수출하였음. 대표자는 “국내수요가 축소되고 있어 수출 
루트를 만드는 것이 장래성이 있다”고 판단하고 있음.

<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>

출처 : 일본농림수산성 “식량수급표” 

 - 또한, 엔저로 인한 내외가격차 축소도 수출 증가의 한 요인임. ‘14년 1~6월의 
수출단가는 1kg당 320엔으로 전년대비 4% 하락했음.

 - 일본산 쌀 가격은 해외 초밥용으로 경합하는 캘리포니아산의 4~5배 수준이었
으나 최근엔 3.3배 수준로 축소되었음. 또한 가뭄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산의 
가격 상승도 가격차 축소에 영향을 미침.

 - 생산조정(경지축소)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용 쌀은 가공용이나 사료용과 
마찬가지로 6월말까지 판매처를 확보해야 생산이 허용됨. 그 이후에 추가로 
계약이 성립된 경우는 내수용으로 생산된 것을 수출할 수밖에 없어 타산이 맞지 
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.

◇ 시사점
 - 가격경쟁력이 약한 한국산 쌀의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

해외 한식레스토랑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 식문화 보급에 힘써야 함.


